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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의료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1년 요양병원의 수

는 988곳이었으나 2016년 1,428곳으로 매년 평균 7.6% 

증가하 으며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수는 2016

년 기 21,77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1]. 노인인구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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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연구의목 은치매 상자를돌보는간호사의공감역량과소진이의사소통행 에미치는 향을 악하는것이

다. 연구설계는서술 조사연구를사용하 다. 연구 상은 B시, U시 Y시에소재하고있는 9개요양병원에서직 치매

상자를돌보는간호사 190명이다. 자료수집기간은 2018년 6월 20일에서 7월 1일까지 으며, 자기보고식설문지로조사하

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로그램을 이용하여, 서술통계,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으로분석하 다. 본연구결과에서치매 상자를돌보는간호사의의사소통행 는공감역량 소진과통계 으

로유의한상 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다 회귀분석결과, 치매 상자를돌보는간호사의공감역량과소진은의사소

통행 에통계 으로유의한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들변수의총설명력은 31%이었다. 따라서, 추후본연구

결과를 토 로 치매 상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의사소통행 를 증진시키기 해 공감역량을 증진시키고 소진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교육 로그램의 개발과 평가를 한 지속 인 연구를 제언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nurse's compassionate competence and burnout 

on their communication behavior with dementia pati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90 nurses who were taking 

care of patients with dementia at long-term care hospitals and who agreed with the surve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The 

communication behavior of nurses caring for dementia patients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compassionate competence and burnou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nurses' compassionate competence 

and burnout affected communication behavior, and the total explanatory power was 31%. It is sugges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developing programs to improve communication behavior with 

patients with demen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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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 더불어 요양병원 간호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

이며 요양병원에 입원한 상자의 상병명 치매가 가

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2].

치매는 뇌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원인질환에 의해

발생하는 증후군으로 인지 역에 기능장애가 있고 이로

인해 독립 인 일상생활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진

단된다[3]. 특히, 치매 상자의 인지 하와 련된 증상

은 의사소통 장애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 치매 상자는

자신의 의사를 표 하고 타인과 계를 맺는 능력이

하되면서 정서 축이나 고립감 등을 경험하게 된다

[4, 5]. 그러므로 간호사는 치매 상자와 의사소통 할 때

그들이 이해할 수있도록 메시지를 달 확인하고 그

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화를 리

해야 한다. 더불어 그들을 존 하면서 지지, 공감, 안심

시키고 감정을 조 해야 한다[5]. 이러한 의사소통행

를 통해 치매 상자와의 상호작용이 가능해지면서 의사

소통은 향상되고 결과 으로 치매 상자의 건강은 증진

될 수 있다[6, 7].

공감(compassion)은 상자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 이

상의 돌 을 통해 상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며[8] 

간호사의 공감역량(compassion competence)은 상자

에 근거한 문 간호로서 상자에 한 이해를 기

반으로 그들의 어려움을 경감시키는데 필요한 간호사 개

인의기술 능력이다[9]. 공감역량을 지닌 간호사가

상자의 감정을 정확하게 지각하여이해하게되면 상자

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과 자신이 이해받고 있

다는 느낌을 갖게 되어 스스로를 가치 있게 받아들이게

된다[10]. 특히,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 상자

에게 공감 자세를 취하는 것은 의미 있는 화의 기반

을 확립하고공통된이해와평등성에 기 한 상호 계를

구축하는데도움을주어 의사소통을증진하는 역할을 한

다[11].

한편 요양병원 내 간호사 업무 부담과 치매 상자의

문제 행동은 간호의 질 하를 래하며[12] 간호사로

하여 업무 의욕 상실과 소진까지 느끼게 한다[13]. 이

런 소진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간호사는 직무만족도가

하되면서간호 문직에 한 정 인확신이 어들

게 된다[14]. 소진이란 스트 스 경험이 해결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인간 계에서지속 으로 받는정신 압박

의 결과로 발생되는 신체 , 정신 , 정서 탈진 고

갈상태를 말한다[15]. 특히, 치매 상자 돌 제공자

47%가 소진 증상을 겪게 되면서[16] 화를 내거나 좌

감을 느끼고 상자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는 냉담함을

보이게 된다[17]. 즉, 치매 상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소

진은 무 심이나 냉정함으로 치매 상자와의 의사소통

행 에 부정 인 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공감역량과

소진을 심으로 치매 상자와의 의사소통행 를 증진

시키기 한 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간

호 학생을 상으로 공감(empathy)과 의사소통의 계

를 살펴보거나[18, 19] 요양병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공감(empathy)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연구[20]가 수행되었다. 한 요양병원 간호사의 소진을

살펴본 연구[12]도 수행되었다. 하지만 간호사의 공감역

량(compassion competence)이나 소진이 치매 상자와

의 의사소통행 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자시도된연

구는 없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치매 상자를 돌보

는 간호사의 공감역량과 소진이 의사소통행 에 미치는

향을 규명함으로써 치매 상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의

사소통행 를 증진시킬 수 있는 재방안의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  

2.1 연 계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공감역량과 소진을

심으로 치매 상자와의 의사소통행 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2.2 연 대상  료수집

본 연구의 상자는 B시, U시와 Y시에 있는 9개 요

양병원 간호사를 편의표출 하 으며, 구체 인 선정기

은 1) 요양병원에 근무하면서 2) 치매 상자를 돌보고

있으며 3) 질문지의 내용을 이해하고 답할 수 있는 자로

본 연구의 목 과 방법 등에 해 설명을 듣고 자발 으

로 연구 참여에서면동의한 자이다. 구체 인 제외기

은 1) 근무한지 3개월 미만이며 2) Part time으로 근무하

고 있는 간호사이다.

본 연구의 상자수는 G*Power 3․1․9. 2. version

을 이용하여 산출하 다. 다 회귀분석에서, 정신간호사

의 공감이 진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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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결과[21]에 근거하여 산출된 효과크기 .15, 유

의수 .05, 검정력 .95, 측변수 12로 상자 수를 산

출하 으며 총 184명이 요구되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6월 20일에서 7월 1일까지

다. 총 205부의 설문지를 배부하고 192부를 회수하

으며(회수율 93.7%) 이 불성실하게 작성된 설문지 2

부를 제외하고 총 190부를 최종 분석하 다.

본 연구는 U 학교 IRB의 승인(IRB No. 

2018R0007)후수행되었다. 본 연구자는 3개시에 있는 9

개 요양병원간호 리자와연락하여연구의목 과방법

을 설명하고 연구에 한 조를 요청하 다. 연구에

조한요양병원의 간호사 선정기 에 합한 상자에

게 본 연구자가 ‘연구 상자용 동의설명문’을 직 배포

하고 연구의 목 과 방법을 설명하 다. 설명을 듣고 참

여하기로 동의한 간호사에게 서면동의서를 받고 설문지

를 배포하고 설문 작성방법을 구체 으로 설명하 다. 

한본 연구는 연구 상자에게 자료수집의익명성이 보

장됨과 동의한 후 는 설문응답 에도 참여하고 싶지

않으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 다. 설문을

작성한 후에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 다. 모든 자료

수집은 연구자에 의해 직 수행되었다.  

2.3 연 도

2.3.1 공감역량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공감역량을 측정하기 하여

Lee & Seomun[9]가 개발한 간호사의 공감역량 측정도

구(Compassion Competence Scale: CCS)를 사용하 다. 

이 도구는 소통력, 민감성, 통찰력 3개의 요인, 총 1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도구

의 신뢰도는 Lee & Seomun[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 신뢰도는 Cronbach‘s 

α .95으로 나타났다.

2.3.2 진

소진은 Pines 등[22]이 개발하고 Peek [23]이 번역한

도구를 이용해 측정하 다. 이 도구는 신체 , 정서 , 

정신 소진 3개 역에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없다’ 1 부터 ‘항상’ 5 의 likert 척도로측정된다. 

문항 3, 6, 11, 13, 17, 18, 19는 역문항이며 수가높을

수록 소진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Peek 

[23]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6이었으며 본 연구에

서의 내 신뢰도는 Cronbach‘s α .96으로 나타났다.

2.3.3 매대상  사 통행

본 연구에서 치매 상자와의 의사소통행 는 Lee [5]

가 개발한 치매 상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의사소통행

측정도구(Communication behavior scale of nurses 

caring for people with Dementia: CBS-D)를 사용하

다. 이 도구는 화반응 리, 계조 , 정서표 , 이해

증진 4요인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그 지

않다’ 1 에서 ‘항상 그 다’ 5 의 Likert 척도로 측정

되며 도구의 신뢰도는 Lee[5]의 연구에서 Cronbach’ s α 

.88이었으며 연구에서의 내 신뢰도는 Cronbach‘s α .92

로 나타났다.

2.3.4 적 특

본 연구에서 상자의 일반 특성 성별, 연령, 결

혼형태, 종교, 학력, 근무형태, 직 , 치매간호경력, 치매

의사소통 교육유무를 확인하 다.

2.4 료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치매 상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의사소통행 는 t-test,  ANOVA로 분석하

으며 사후분석은 Scheffé'와 Dunett T3 method를 이용

하 다.  치매 상자를 돌보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공감

역량, 소진, 의사소통행 의 상 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 다. 치매 상자를 돌

보는 간호사의 공감역량과 소진이 의사소통행 에 미치

는 향요인을 악하기 해 단계 (stepwise) 다 회

귀분석을 실시하 다.

3. 연 결과 

3.1 대상  적 특   

본 연구 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97.9%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연령은 30~39세가 33.7%로 가장 많았

다. 결혼한 상태는 기혼인 경우가 70.6%로 가장 많았고

종교는 불교인 경우가 29.5%로 가장 많았다. 학력수

은 3년제 졸업의 경우가 41.6%, 4년제 졸업의 경우가

44.7%이었고 근무형태는 3교 가 49.5%로 가장 많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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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 는 일반간호사가 87.9%로 가장 많았다. 치매

상자를돌본 실무 경력은 7년 이상인 경우가 54.2% 다. 

한치매 상자와의의사소통에 하여 교육을 받은 경

우는 53.7% 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90)

Variables Categories n(%)

Gender
Male 4(2.1)

Female 186(97.9)

Age

(year)

< 30 29(15.3)

30~39 64(33.7)

40~49 40(21.1)

50~59 40(21.1)

≥ 60 17(8.8)

Marriage

Married 134(70.5)

Single 54(28.5) 

Others† 2(1,0)

Religion

Protestant 42(22.1)

Catholic 37(19.4)

Buddhist 56(29.5)

Others†† 52(27.4)

None 3(1.6)

Education

Diploma 79(41.6)

Bachelor 85(44.7)

Master 22(11.6)

Others§ 4(2.1)

Working 

pattern

Fixed day 88(46.3)

3 shifts 94(49.5)

2 shifts 8(4.2)

Position

Head nurse 11(5.8)

Charge nurse 8(4.2)

Staff nurse 167(87.9)

Others|| 4(2.1)

Career in     

Nursing 

for PWD

(year)

<1 37(19.5)

1≤ ~ <3 41(21.6)

3≤ ~ <5 9(4.7)

5≤ ~ <7 23(12.1)

7≤ ~ <10 48(25.3)

≥10 32(16.8)

Ttraining

experience

Yes 102(53.7)

No 88(46.3)

†Divorce, separation; ††Won Buddhism;

§Attending graduate school etc;

||Director of Nursing  

3.2 대상  공감역량, 진, 사 통행  

본 연구 상자의 공감역량 수는 5 만 에 평균

3.68±0.43 이었다. 공감역량의 요인 민감성이 3.94

으로 가장 높았고 통찰력 요인은 3.71 으로 가장 낮

았다. 소진의 수는 5 만 에 평균 2.72±0.39 이었

다. 소진의 요인 신체 소진 수가 2.84 으로 가장

높았고 정서 소진 수는 2.51 으로 가장 낮았다. 의

사소통행 의 수는 5 만 에 평균 3.71±0.45 이었

다. 의사소통행 의 요인 화반응 리의 수가

3.86 으로 가장 높았고 계조 요인의 수는 3.60

으로 가장 낮았다(Table 2).  

Table 2.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Variables 

(N=190)

Variables M±SD

Compassion competence 3.68±0.43   

Communication 3.79±0.44  

Sensitivity 3.94±0.45

Insight 3.71±0.52

Burnout 2.72±0.39  

Physical 2.84±0.54

Emotional 2.51±0.31

Psychological 2.75±0.38

Communication behavior 3.71±0.45 

Discourse response management 3.86±0.55

Interpersonal control 3.60±0.77

Emotional expression 3.76±0.50

Interpretability 3.65±0.56

  

3.3 적 특 에 따  사 통행  정도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치매 상자와의 의사소

통행 는 Table 3과 같다. 치매 상자를 돌보는 의사소

통행 는 성별, 종교, 교육정도, 근무형태, 직 , 치매간

호 기간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반면 나이(F=13.55, 

p=.001), 결혼형태(F=10.82, p=.015), 치매의사소통 교

육 경험 유무(t=5.97, p<.001)에 따라 의사소통행 수

에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 결과 나이는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

상 60세 미만인 경우가 다른 연령보다 의사소통행

수가 높았다. 결혼형태에서 기혼인 경우가 미혼이나 그

외의 경우보다의사소통행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치매 상자와의 의사소통 교육 경험 유무에서 교육

을 받은 그룹의 의사소통행 수가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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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munication Behavior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90)

Variables Categories M±SD
t or F

(p)

Gender
Male 3.72±0.11 .06

(.952)Female 3.71±0.45   

Age

(year)

< 30a 3.54±0.22

13.55

(.001)

a,b,e

<c,d

30~39b 3.55±0.33

40~49c 3.91±0.50

50~59d 3.99±0.50   

≥ 60e 3.43±0.27   

Marriage

marrieda 3.80±0.46
10.82

(.015)

a>b,c

singleb 3.48±0.29   

Othersc 3.00±0.16   

Religion

Protestant 3.72±0.43 

1.00

(.406)

Catholic 3.70±0.53 

Buddhist 3.83±0.47 

Others 3.67±0.39 

None 3.93±0.80 

Education

Diploma 3.67±0.50   

0.77

(.272)

Bachelor 3.76±0.44   

master 3.63±0.25   

Others 3.72±0.00   

Working 

pattern

Fixed day 3.70±0.46   
0.12

(.883)
3 shifts 3.73±0.45   

2 shifts 3.68±0.04   

Position

Head nurse 3.60±0.47   

2.35

(.098)

Charge nurse 3.41±0.30   

Staff nurse 3.73±0.45

Others 3.71±0.45   

Career in  

Nursing for 

PWD

(year)

<1 3.49±0.40   

1.07

(.376)

1≤ ~ <3 3.67±0.43   

3≤ ~ <5 3.81±0.37   

5≤ ~ <7 3.79±0.46   

7≤ ~ <10 3.78±0.55   

≥10 3.72±0.42   

Training   

experience

Yes 3.87±0.50   5.97

(.000)No 3.52±0.27

PWD=person with dementia

3.4 대상  공감역량, 진 그리고 사 통

행  계 

상자들의 공감역량, 소진과 치매 상자와의 의사소

통행 의 계는 Table 4와 같다. 의사소통행 와 공감

역량(r=.53, p<.001), 의사소통행 와 소진(r=-.15, p=.035)

간에 유의한 상 계가 있었다. 

Table 4. Correlation among Study Variables  (N=190)

Variables

Compassion 

competence

Burn

-out

Communica

-tion

behavior

r(p) r(p) r(p)

Compassion 

competence
1

.13

(.861)

.53

(<.001)

Burnout 1
-.15

(.035)

Communica 

-tion

behavior

1

3.5 대상  사 통행 에 향  미 는 

치매 상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공감역량, 소진이 의

사소통행 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하여 다 회귀

분석을 실시하 다. 공차한계(tolerance)는 .99이었고 분

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0로 10

보다 낮아 다 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는 없었

다. 한 Dubin-Watson 값은 2.25로서 2와 가까워 독

립성 검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1%이었으며 F 값은

43.05(p<.001)로 나타났다. 치매 상자를 돌보는 간호사

의 공감역량(β=.54, p<.001)과 소진(β=-.16, p<.001)은

치매 상자와의 의사소통행 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악되었다(Table 5).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Communication 

Behavior of Nurses caring for People with 

Dementia                        (N=190)

Variables B Beta t p

(Constant) 2.53 9.66 ＜.001

Compassion

competence
.45 .54 8.92 ＜.001

Burnout -.18 -.16 -2.64 ＜.001

Adj.R2=.31,   R2=.32, F=43.05, p＜.001

4. 논  

본 연구는 치매 상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공감역량, 

소진이 치매 상자와의 의사소통행 에 미치는 향을

확인함으로써 치매 상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의사소통

행 를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기 자료를 얻기 하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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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되었다. 따라서 연구결과에 따라 의미를 악하고 논

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요양병원 간호사의 공감역량은 3.68±0.43

으로 나타났다. 이는 Lee와 Seomun[9] 의 연구에서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일반 병동, 응 실, 환자

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공감역량을 측정한 결과인

3.61에 비하여 약간 상회하는 결과이다. 보통 요양병원

에서근무하는 간호사는 다른 임상경험을토 로요양병

원으로 이동하여 근무하는경우가많아 일반 간호사보다

임상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상자를 하 기 때문에

공감역량 수가 상 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

다. 요양병원 간호사의 소진 수는 2.72±0.39 인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는 응 실 간호사의 소진 수인 2.99

[24]보다 낮은 수로 특수부서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들의 업무량이 과 하여[25]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치매 상자와의 의사소통행 수는 3.71±0.45 이

며 사후검정 결과 나이(F=13.55, p<.001), 결혼형태

(F=10.82, p=.015)에 따라 의사소통행 수가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간호사의 나이가 50세 이상 60세 미만

일 경우 의사소통행 수가 가장높고 60세 이상인 경

우 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만으로

해석이 어려우나 이는 나이가 60세가 넘어감에 따라 업

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 인 한계를 느끼고 상자

심의의사소통에 어려움이나타나기때문인것으로추측

된다. 결혼형태에서는 기혼인 경우가 미혼이나 기타의

경우보다 유의하게 의사소통 수가 높았다. 이는 간호

사의 일반 특성 의사소통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는 개인정보 변수는 나이, 결혼상태 등[26]이라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추후 치매 상자와의 의사소통행 증

진을 한 로그램 운 에 있어 결혼 형태가기혼이 아

니거나 60세 이상인 간호사를 우선 으로 교육 상자

로 선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 치매 상자와의

의사소통에 하여 교육을 받은 집단이 그 지 않은 집

단보다 의사소통행 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의

사소통 교육경험에따라 의사소통능력에차이가있었던

선행연구의 결과[27]와 일치하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요

양병원 간호사를 상으로 치매 상자와의 의사소통에

한 교육을 지속 으로 운 할 필요가 있겠다.

상 계 분석결과, 치매 상자와의 의사소통행 는

공감역량, 소진과 유의한 계가 있었다. 즉, 간호사의

공감역량이 높을수록, 소진이 낮을수록 의사소통행

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요양병원 간호

사의 공감과 의사소통이유의한상 계가 있었던 이

의 연구결과[18~20]와 일치하는 것이다. 한 요양병원

간호사는 아니지만 환자실 간호사의 의사소통 능력과

소진이 유의한 상 계를 보 던 연구[28]와도 일치하

는 결과이다.

치매 상자를 돌보는간호사의 공감역량과 소진이 의

사소통행 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해 시행한 단계

회귀분석 결과, 간호사의 공감역량(β=.54, p<.001)은

통계 으로 유의하게 의사소통행 에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사의 공감이 높을수록 의사소

통이 향상된 이 의 연구결과[21,29]를 지지하는 내용이

다. 즉, 치매 상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공감역량이 높으

면 간호사는 치매 상자에게 히 반응하고그들의의

견을 경청하면서 요구를 충족시켜 수 있는 의사소통

행 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한 간호사의 소진(β=-.16, 

p<.001)도 의사소통행 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치매 상자를 돌보는 간호사는 소진을 경

험할수록 정 태도를 유지하거나 안정 감정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워져 치매 상자에게 하게 반응하거

나 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의사소통행 를 보일 수 있

는 것이다. 

본 연구는 치매 상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의사소통행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여치매 상자와의의

사소통행 향상을 한기 자료를 제공했다는데 그의

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구체 으로 노인간호 실무 측면

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치매 상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의사소통행 증진을 한 로그램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 실무에서 치매 상자와의 의사소통행

를 증진시키기 하여요양병원 간호사의 축 된 스트

스가 신체 , 정서 , 정신 소진으로 이어지지 않도

록 하기 한 실무 리 방안의근거자료가 될것이다. 간

호교육 측면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치매 상자를

간호하게 될 간호 학생의 공감역량을 증진시키기 한

치매교육의 근거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한 요양병

원 간호사의 공감역량을증진시키고 소진을 방하기

한 직무교육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간호연구 측면

에서는본 연구를 통하여 치매 상자를돌보는간호사의

의사소통행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향후 연구결과에근거하여 간호사의 의사소통역량강

화 로그램 개발 연구, 치매 상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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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행 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확인하는

연구, 치매 상자를 돌보는 여러 직종 간의 의사소통행

향요인 비교연구, 요양병원 외에 다양한 임상실무

장에서 치매 상자를 돌보는 간호사들 간의 향요인

비교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5. 결   제언 

본 연구에서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증하고

있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공감과 소진이 치매 상자와의

의사소통행 에 미치는 향을 악하 다. 연구결과, 

치매 상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의사소통행 는 간호사

의 공감역량 소진과 유의한 상 계를 가지고 있었

다.  한 요양병원 간호사의 공감역량과 소진은 치매

상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의사소통행 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 로 다음의 내

용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치매 의사소통 교육유무에

따라 간호사의 의사소통행 수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난 에 주목하여 간호사를 상으로 지속 인 치매 의

사소통 교육이 요구된다. 둘째, 치매 상자를 돌보는 간

호사의 의사소통행 를 증진시키기 해 간호사의 공감

역량을 증진시키고소진을감소시킬수 있는 로그램의

개발과평가를 한 지속 인 연구를제언한다. 셋째, 다

양한 실무 장에서 치매 상자를 돌보고 있는 간호사의

의사소통행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는 반복연

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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